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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etacognition,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Addi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허윤라*, 이지은**

Hur Yun Ra*, Lee Ji Eu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

써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시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

학생 198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4년 5월17일부터 5월 27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메타인지 3.67±0.61, 디지털 리터러시

3.66±0.70, 디지털 과몰입 2.85±0.67, 학업성취도 3.23±0.59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메타인지(r=.610, p<.001), 디지

털 리터러시(r=.46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메타인지(β

=.518, p<.001), 디지털 리터러시(β=.196, p=.003)순이었으며, 설명력은 40.7%이었다(F=44.45, p=<.001). 본 연구결과

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프로그램의 개

발이 요구된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 학업성취도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metacognition,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addi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metacognition,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addi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on 198 participant characteristics, metacognition, digital literacy, digital addi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collected from May 17 to May 27, 2024.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26.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metacognition was 3.67±0.61 points, digital literacy was 
3.66±0.70 points, digital addiction was 2.85±0.67 points,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3.23±0.59 points. 
academic achievement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metacognition (r=.610, p<.001), digital literacy 
(r=.468, p<.001). The determining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were followed by 
metacognition (β=.518, p <.001) and digital literacy (β=.196, p =.003).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about 40.7%. In order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increase metacognit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etacognition, Digital Literacy, Digital Addiction,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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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 COVID-19 펜데믹 현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 디지털

교류가 확산됨에 따라 대학에서는 많은 교육 환경의 변

화를 이끌게 되었고,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다[2]. 간호교육 현장에서

도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증가, 환자 안전과 권리 증가, COVID-19로

인한 임상실습교육의 제한에 따라 교육 환경이 변화하

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플랜디드 러닝, 플립

러닝,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적용 등 다양한 디지털 매

체를 활용한 수업으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게

되는 학습현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3]. 따라서 간호대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는 학생들의 성

공적인 대학 생활과 취업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4].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수업

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과중한 학습량과 국

가고시 합격과 관련된 부담감 등을 경험하게 되며, 학

업성취도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학점은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민감도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5]. 특히 학

업 문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며, 따라서 그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중

요한 과제이다[6].

메타인지(Metacognition)는 자신의 인식 과정을 관찰

하고 자각하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7]. 메타

인지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몰입,

비판적 사고 성향 등에 영향을 주며, 문제해결과 의사

소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 9]. 또한, 급변

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능

력이다. 더욱이 COVID-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이 적용되면서 학생들의 학습이

일어나는 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간호대학생들은 학습 환경변화에 능동적

인 대처가 필요하며[10], 메타인지가 학습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디지털 기술과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1

1]. COVID-19 펜데믹으로 대학교육환경이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중요하게 되었

으며[12], 간호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이론과 실습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대학

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

으며, 대상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파악이 요구

되고 있다[13].

한편, 디지털 중독(Digital Addiction)은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경험한 상태를 말하며, 디지털

과몰입의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14]. 변화되는

교육 환경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활

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및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디지털 중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5].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간호대

학생들의 학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6].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간호교육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

하기 위해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중재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메

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 학업성취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

터러시, 디지털 과몰입,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

지털 과몰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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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4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B광역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대면 설문조사는 설문지 내용

과 연구목적, 설문지 기재요령을 안내한 후 모바일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지 작성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

된 설문지는 총 198부였고, 회수한 설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코드화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Schraw와 Dennison[17]가 개발한 성인

용 메타인지 검사 Metacognitive Awareness Inventory

(MAI)를 기초로 Sin 등[18]이 개발한 Jr. MAI를 사용

하였다. 메타인지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메타

인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in 등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2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 =.95이었다.

2)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는 Sin 등[19]이 개발한 디지털 리터

러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ICT 기본역량’ 5문항, ‘SNS활용 및 협

업능력’ 5문항, ‘기본업무 활용능력’ 4문항, ‘SW중심사

회 적응능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in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

bach's α=.93이었다.

3) 디지털 과몰입

디지털 과몰입은 Kesici와 Tune[20]이 개발한 디지

털 중독 척도(Digital addiction scale, DAS)를 Kim 등

[21]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

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K-DAS)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디지털 중독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강박적 사용’ 8문항

과 ‘부정적 결과’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과몰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1]

의 연구에서 강박적 사용 .88, 부정적 결과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인 강박적 사용은 .80, 부정적 결과는 .91이었다.

4)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주관적 학업성취도로 측정하였으며, R

ovai 등[2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보고 형

식의 인지 학습 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

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 CAP)를 Park 등[23]

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 척도는 총 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

구의 신뢰도는 Park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ɑ=.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80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

터러시, 디지털 과몰입, 학업성취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

터러시, 디지털 과몰입,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Pears

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

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 160명(80.8%), 남학생 38명

(19.2%)이었고, 학년은 ‘1학년’ 29명(14.6%), 2학년’ 99명

(50.0%), ‘3학년’ 32명(16.2%), ‘4학년’ 38명(19.2%)’이었

다. 거주 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가 131명(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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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 39명(19.7%), ‘자취’ 28명

(14.1%)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 선택 이유는 ‘성

적을 고려해서’ 10명(5.1%), ‘타인의 권유’ 31명(15.7%),

‘높은 취업률’ 62명(31.3%), ‘적성과 흥미’ 64명(32.3%),

‘전문직’ 31명(15.7%)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10

0명(6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59명(29.8%), ‘불

만족’ 19명(9.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

몰입, 학업성취도

대상자의 메타인지 평균은 5점 만점에 3.67±0.61점이

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평균은 5점 만점에 3.66±0.70점

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은 ICT 기본역량 4.21±0.70

점, SNS 활용 및 협업능력 3.65±0.94점, 기본업무활용

능력 3.72±0.91점, SW중심사회적응능력 2.93±1.05점이

었다. 디지털 과몰입 평균은 5점 만점에 2.85±0.67점으

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은 강박적 사용 3.53±0.73점,

부정적 결과 2.35±0.84점이었으며,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23±0.59점이었다(Table 2).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Metacognition 3.67±0.61 2.10 5.00 1-5

Digital Literacy 3.66±0.70 1.61 5.00 1-5

Basic ICT competencies 4.21±0.70 2.40 5.00 1-5

Ability to utilize and
collaborate with SNS 3.65±0.94 1.00 5.00 1-5

Ability to utilize basic
tasks 3.72±0.91 1.00 5.00 1-5

Ability adapting to the
SW-centered society 2.93±1.05 1.00 5.00 1-5

Digital Addiction 2.85±0.67 1.00 5.00 1-5

Compulsive use 3.53±0.73 1.00 5.00 1-5

Negative result 2.35±0.84 1.00 5.00 1-5

Academic Achievement 3.23±0.59 1.11 5.00 1-5

표 2. 대상자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 학업
성취도
Table 2. Metacognition, Digital Literacy, Digital Addiction,
Academic Achievement of Subjects(N=198)

3.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메타인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 .610, p<.001), 디지털 리터

러시와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 ,468, p<.0

01). 그러나 디지털 과몰입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즉, 메타인지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대상자들

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

털 리터러시는 메타인지(r= .526, p<.001)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고, 디지털 과몰입은 메타인지(r=-.154, p=.0

3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는 높아지고, 디지털 과몰입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60 80.8

Male 38 19.2

Grade

Freshman 29 14.6

Sophomore 99 50.0

Junior 32 16.2

Senior 38 19.2

Type of
residence

Home(with parents) 131 66.2

Dormitory 39 19.7

Living alone 28 14.1

Reasons on
school

applications

For grades 10 5.1　

Recommendation from others 31　 15.7

Chances of getting a job 62 31.3

Aptitude and interest 64 32.3

Specialized job 31 15.7

Satisfaction in
major

Satisfied 100 60.6　

Moderate 59 29.8　

Unsatisfied 19 9.6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98)

Variables

Meta
cognition

Digital
Literacy

Digital
Addiction

Academic
Achievement

r(p)

Meta
cognition

1

Digital
Literacy

.526
(<.001)

1

Digital
Addiction

-.154
( .031)

-.014
( .845)

1

Academic
Achievement

.610
(<.001)

.468
(<.001)

-.004
( .955)

1

표 3.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etacognition, Digital Literacy,
Digital Addiction, Academic Achievement(N=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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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

몰입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

한계는 .702∼.970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

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31∼1.425로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63로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4.45, p=<.001).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메타인지(β=.518, p<.001), 디지털 리터

러시(β=.196, p=.003)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40.7%의 설명력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s B SE β t p R2 F p

(Constant) 5.516 2.408 2.291 .023

Meta
cognition

.149 .019 .518 7.858 <.001

.407 44.45 <.001
Digital
Literacy

.082 .027 .196 3.005 .003

Digital
Addiction

.032 .023 .078 1.396 .164

표 4.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N=198)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 학업성취도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

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

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중재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평균은 5점 만

점에 3.67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4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Jang, Kim

과 Park의 연구 3.60점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8], 3, 4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Seo, Park과 Kim의

3.54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4]. 이를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들의 메타인지 수준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메타인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 자기주도학

습능력이 간호대학생들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영향

을 주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메

타인지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25, 26],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다른 일반계열

학생들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27].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자기주도학

습능력을 보여주는 간호대학생들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자기주도학습능

력과 메타인지에 대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메타인

지 정도가 모든 학년 또는 3, 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메

타인지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다양한 경험과 지식 습득의 기

회가 많아지면서 메타인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3, 4학년 보다 1, 2학년의 비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년을 대상으로 메타인지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가 학년에 따른 메타

인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들과는 조금 다른 결

과를 보여주고 있기에 추후 학년에 따른 메타인지의 변

화 또는 차이를 면밀히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평균은 5점 만

점에 3.66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Kim의 연구

4.38점[13]보다 낮은 수준이며,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

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Huh의 연구 4.06점[2

8], Lee와 Kim의 연구 3.72점[29]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조금 낮게 나

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 수업 경험이 많아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이 있으며[30], 연령이 인터넷 활용성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인 젊은 연령층 집단

이 어린이 또는 고연령층 집단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31].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

들의 연령이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연령층의 집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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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요인분석을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디지털 리

터러시 하위 요인 중 ICT 기본역량 부분에서는 4.21점

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SW중심 사회 적응능

력 역량이 2.93점으로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연구 대상자들의 SW중심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고, SW중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에게 요구되

는 능력이 조금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SW중심 사회에 대한 의미와 SW중심 사회

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의 역할 및 요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본 연

구에서는 일개 대학의 대상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였기

에 다양한 지역과 학교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

본을 추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세부영역별 측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은 평균

2.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Chang의 연구 2.72점

과 비교하였을 때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나, Kes

ici와 Tune의 디지털 중독 척도(DAS)에서 2.34∼3.67점

은 중간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20] 본 연구 대상자의

디지털 과몰입 정도는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하위

요인별로는 디지털 사용에 대한 강박적 사용패턴은 다

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강박적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중간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기기의

강박적 사용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항상

가까이에 지니고 생활해야 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

지 못하거나 곁에 없을 경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디

지털 과몰입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기

기의 높은 휴대성은 강박적 사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강박적 사용은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디

지털 과몰입의 핵심 개념이다[32]. 본 연구 대상자들의

부정적 결과는 낮았지만, 강박적 사용에 대한 수준이

높게 측정된 만큼 언제든지 디지털 과몰입의 높은 수준

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심리·사회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균은 3.23점으로 중

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 Lee와 Bae[33]의 연구 3.48점보

다 낮고, Kim과 Lee[34]의 연구 3.25점보다는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자인 학습자의 특성

및 수업상황(대면 또는 비대면)에 따른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측정 도구의 차이로 인한 결과의 차

이를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정확한 학업성취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타당도 높은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

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

털 과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업성

취도는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와 양의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는 메타인지가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Chung과 Yu의 선행 연구결과[35]

와 일치하여 학생들의 메타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리

터러시가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Huh의 연구[28]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상자들의 지식

과 이해의 수준이 높고,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리터

러시는 메타인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디지털 과

몰입은 메타인지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는 높아지고, 디

지털 과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간

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향

상시켜 디지털 중심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수준은 높이고 디지털 과몰입과 같은 디지털 사용에 대

한 부정적인 상태를 경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과몰입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영향요인은 메타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순으

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

도에 대해 40.7%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메타인지가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메타인지가 학업성취도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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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며[36], 이를 통해 메타인지는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의 큰 의의

가 있다. 또한, e-포트폴리오 및 임상실습일지 작성이

메타인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

과[37]를 토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

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한 전략마련

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디지털 리터러시로 확인되었다. Huh의 연구[28]에

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업성취도 증진에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Chang

의 연구[38]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업성취도와 직

접적인 영향 또는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자기주도학습

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간호대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면 자기

주도학습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플립러닝 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 태도는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며[39], 문제기반수업(PBL)

역시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40].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환경에서 교수와 학생 모두 양방

향으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편의 표출하

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학교를 고려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

으로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메타인지가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현장에서 간

호대학생들의 메타인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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